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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신분열병(schizophrenia)는 그리스어에서 기원하였으며 

‘Skhizein’과 ‘phren’의 합성어이다.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정신이나 마음이 분열되어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질병’

을 의미하는 ‘split-mind disorder’로 번역되었다.1) 그 결과 

질병의 특징과 상관없이 정신이나 마음이 분열된다고 하는 

의미로 전달되어 질병의 이름이 주는 낙인(stigma)이 매우 

심하였다.2,3) 

치료받지 않는 초발 정신증 기간을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DUP)라고 한다. DUP의 연장은 잦은 입원과 입

원기간 연장,4) 관해 지연과 잦은 재발과 연관되어 있으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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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ublic attention to ‘crime of schizophrenia’ on the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using big data analysis.
Methods: Data on the frequency of internet searches for ‘crime of schizophrenia’ and the patterns of mental health service utiliza-
tion by patients with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s by month were collected from Naver big data and the Health Insurance Re-
view and Assessment Services in Korea, respectively. Their correlations in the same and following month for lagged effect were 
examined.
Results: The number of outpatients correlated negatively with public attention to ‘crime of schizophrenia’ in the same month. The 
lagged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ttention and the number of admissions in psychiatric wards was also found. In terms of sex 
differences, the use of outpatient services among female patients correlated negatively with public attention in the same month 
while the number of male patients’ admissions in both same and following month correlated positively with public attentio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public attention to ‘crime of schizophrenia’ could negatively affect illness behavior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Korean J Schizophr Res 2019;22: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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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의 경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6) DUP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다양한데, 낙인 역시 그 중 하나다.7,8) 낙인

은 정신과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하는 것에 방해가 되며 

도움요청 행위(help-seeking behavior)를 하는데 있어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9) 조현병 환자는 병식이 부족하여 자신의 

질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인은 조현병 환자의 이러한 임상적 특징과 관련하여 

환자의 질병 행동(illness behavior)에 영향을 줄 수 있다.10) 

실제로 Compton과 Esterberg,11) McGorry와 Killackey12)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낙인은 조현병 환자가 치료를 시작하는

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며 치료를 지연시킨다.

‘정신분열병’이라는 병명이 질병의 특징과 상관없이 의미가 

전달되고 있어 편견과 낙인현상이 심한 점을 고려하여, 2012

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정신분열병의 병명을 조현병으

로 변경하였다. ‘조현’은 ‘악기의 줄을 고르는 것’을 의미하며 

조현병에서 뇌의 신경연결의 조절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은유

적으로 표현하였다.13,14) 조현병이라는 이름은 약물치료, 정신

치료, 재활치료와 같은 적절한 치료, 즉 ‘고르게 하기(tuning)’를 

통하여 회복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1)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

과 사고를 다루는데 있어 필요한 보도 준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현병 환자에 대한 낙인을 강화시키고 있다. 2016년 5

월, 강남역에서 조현병 환자가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한 ‘강남

역 살인사건’을 비롯한 조현병 환자에 의해 벌어진 범죄 사건

들이 조현병 환자에 대한 낙인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채 무분

별하게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되었다. 다수의 언론을 

통해 범죄 사건을 저지른 자가 조현병 환자라는 점이 강조되

었고, 이는 대중의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강화시켰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와 조현병 환자

의 실제적인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

구는 없는 상태이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어 

관련 빅 데이터는 대중의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세계적으로는 ‘구글 트렌드’가 이에 해당하며, 한국

에서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랩’이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빅 데이터 검색 도구로 알려져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와 

조현병 스펙트럼 환자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사이의 상관관

계가 있을 것이며, 그 상관관계는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형태 

및 환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였다. 한국 인터넷 검색 엔진 중 영향력이 높은 

네이버에서 제공한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현병 환자의 범죄’

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측정하여 조현병 스펙트럼 환자들의 

실제적인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확인하기 위

해 한국의 주요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제공하

는 빅 데이터 서비스인 ‘데이터 랩’을 사용하여 검색어 트렌

드를 확인하였다.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는 네이버에서 해당 

검색어가 검색 및 클릭된 횟수를 일별/주별/월별 각각 합산

하여 조회기간 내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표현하여 상대적

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궁금한 주제어를 설정하고, 하

위 주제어에 해당하는 검색어를 콤마(,)로 구분입력하면 입

력한 단어의 추이를 하나로 합산하여 해당 주제가 네이버에

서 얼마나 검색되는지 조회할 수 있다.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6년 1월부터 한국 보건의료 

빅 데이터 개방시스템에서 환자 수 자료를 제공한 2018년 7

월까지 검색어 트렌드를 확인하였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확인하기 위

한 검색어 트렌드 주제어는 ‘조현병’으로 하며, 하위 주제어는 

‘정신분열병’과 함께 경찰청 2017 범죄통계 죄명/죄종 분류표 

상 강력범죄 및 폭력범죄 중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살인기

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방화’, ‘절

도’, ‘상해’,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폭력행위’, ‘공갈’, 

‘손괴’를 추가하였다.

‘조현병’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확인하였다. ‘조현병’에 대

한 대중의 관심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색어 트렌드 주제어는 

‘조현병’으로 하며 하위 주제어는 조현병의 과거 이름인 ‘정신

분열병’으로 정하였다.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웹 사이

트인 한국 보건의료 빅 데이터 개방시스템(http://opendata.

hira.or.kr)를 통하여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schizophrenia spectrum and other psychotic disorders)에 

해당하는 환자 수를 외래 환자 수, 입원 환자 수, 외래와 입원

을 포함한 총 환자 수로 분류하여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을 확

인하였다. 또한 각 정신의료서비스 유형별로 남성 환자와 여

성 환자를 분류하여 성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한국 보건의료 

빅 데이터 개방시스템의 환자 수 자료는 월별로 제공되는데, 

월별로 날짜 수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해당 월 총 환자 수를 

날짜 수로 나누어 일평균 환자수를 월별로 계산하였다. 조현

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환자는 F20 (조현병), F21 

(조현형장애), F22 (망상장애), F23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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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F24 (유도망상장애), F25 (조현정동장애), F28 (기타 비

기질성 정신병장애), F29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이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와 일평균 조현

병 스펙트럼 환자 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조현병’

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와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환자 수 

사이의 상관관계도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는 대중의 관심이 즉시 환자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시효과(current effect)와 대중의 관심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환자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연효과(lagged ef-

fect)를 고려하였다. 동시효과를 고려하여 대중의 관심도와 동

월(同月)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환자 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지연효과를 고려하여 대중의 관심도와 익월(翌

月)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환자 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실시된 실험의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2.0 (IBM Corp., Armonk,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Pearson 상관 계수를 사용하였

고 유의수준이 0.05 이하인 경우 유의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결     과

‘조현병’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와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조현병’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와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

한 관심도 추이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조현병’에 대한 대중

의 관심도는 2016년 5월에 가장 높았으며, ‘조현병 환자의 범

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는 2016년 1월에 가장 높았다.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외래와 입원 환자 수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외래와 입원 환자 수는 그림 2, 3

에 제시하였다.

‘조현병’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와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환자 수 사이의 상관관계

‘조현병’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는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입원 환자 수,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외래 환자 수,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외래와 입원을 포함한 환자 수와 동월 분석

과 익월 분석 모두에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표 1).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와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환자 수 사이의 상관관계

동월 분석에서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는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외래 환자 수와 유의한 음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동월 분석에서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는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입원 환자 수, 일평

균 조현병 스펙트럼 외래와 입원을 포함한 환자 수와 상관관

계를 보이지 않았다(표 2).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는 익월 일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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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ends of public attention to 
crime of patients with schizophre-
nia and public attention to schizo-
phrenia obtained via Naver big 
data. The data are normalized to 
the maximum value of each 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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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스펙트럼 입원 환자 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는 익월 일

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외래 환자 수, 익월 일평균 조현병 스

펙트럼 외래와 입원을 포함한 환자 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았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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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aily average number of 
outpatients with schizophrenia us-
ing mental health services in Ko-
rea.

Fig. 3. Daily average number of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using 
mental health servi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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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대중의 관심도와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환자 

수 사이의 상관관계

‘조현병’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는 남성과 여성 일평균 조현

병 스펙트럼 입원 환자 수,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외래 환

자 수,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외래와 입원을 포함한 환자 

수와 동월과 익월 분석에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표 3).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는 남성과 여성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외래와 입원을 포함한 환자 수와 동

월과 익월 분석에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표 3).

동월 분석에서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는 여성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외래 환자 수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동월 분석에서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

Table 1. Pearson correlation between public attention to schizophrenia and the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patients with schizo-
phrenia spectrum disorder 

Current attention 
to schizophrenia

Lagged effect of 
attention to schizophrenia

All patients Outpatients Inpatients

Current attention to 
  schizophrenia

-

Lagged effect of attention 
  to schizophrenia

 0.342 -

Both outpatients and 
  inpatients

-0.134 -0.191 -

Outpatients -0.273 -0.349 0.948† -
Inpatients  0.120  0.095 0.644† 0.478† -
Current attention to schizophrenia: public attention to schizophrenia in the same month, Lagged effect of attention to schizo-
phrenia: public attention to schizophrenia a month ago, Outpatients/inpatients: daily average number of outpatients/inpatients 
with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s. *: p＜0.05, †: p＜0.01

Table 2. Pearson correlation between public attention to crime of schizophrenia and the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

Current attention to 
crime of schizophrenia

Lagged effect of attention 
to crime of schizophrenia

All patients Outpatients Inpatients

Current attention to crime 
  of schizophrenia

-

Lagged effect of attention 
  to crime of schizophrenia

 0.874†� -

Both outpatients and 
  inpatients

-0.229 �  0.011 � -

Outpatients -0.405* -0.242 � 0.948† -
Inpatients  0.196 �  0.396* 0.644† 0.478† -
Current attention to schizophrenia: public attention to schizophrenia in the same month, Lagged effect of attention to schizo-
phrenia: public attention to schizophrenia a month ago, Outpatients/inpatients: daily average number of outpatients/inpatients 
with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s. *: p＜0.05, †: p＜0.01

Table 3. Pearson correlation between public attention and the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 according to sex

Male Female
All patients Outpatients Inpatients All patients Outpatients Inpatients

Current attention to schizophrenia  0.012 -0.054 0.338 � -0.242 -0.259 � 0.053 �
Lagged effect of attention 
  to schizophrenia

-0.067 -0.149 0.260 � -0.275 -0.315 � 0.126 �

Current attention to crime 
  of schizophrenia

-0.060 -0.173 0.387* -0.346 -0.390* 0.217 �

Lagged effect of attention to crime 
  of schizophrenia

 0.213  0.080 0.607† -0.155 -0.221 � 0.391*

Current attention to schizophrenia: public attention to schizophrenia in the same month, Lagged effect of attention to schizo-
phrenia: public attention to schizophrenia a month ago, Outpatients/inpatients: daily average number of outpatients/inpatients 
with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s.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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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중의 관심도는 남성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외래 환자 

수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는 남성과 여성 익월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외래 환자 수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표 3).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는 남성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입원 환자 수와 동월과 익월 분석에서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동월 분석에서 ‘조현병 환자의 범

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는 여성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입

원 환자 수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조현병 환자의 범

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는 여성 익월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

럼 입원 환자 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3).

고     찰

조현병을 주제어로 정하고, 정신분열병과 함께 범죄 관련 

용어를 하위 검색어로 추가하여 확인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

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는 익월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입원 

환자 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동월 분석에서 일평균 조

현병 스펙트럼 외래 환자 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현

병을 주제어로 정하고, 정신분열병을 하위 검색어로 추가하

여 확인한 ‘조현병’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는 일평균 조현병 스

펙트럼 입원 환자 수, 외래 환자 수, 입원과 외래를 포함한 환

자 수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 보건의료 빅 데이터 개방시스템에서 환자 수 자료를 

2018년 7월까지 제공하였으며, 네이버 빅 데이터는 2016년 1

월부터 자료를 제공하였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분석한 ‘조현병’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는 2016년 5월에 가장 

높았다. 이는 대중의 주목을 받았던 강남역에서 조현병 환자

가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16)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관심도는 2016년 1월

에 가장 높았다. 이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는 아니었지만, 

초등학생이 아버지에 의해 시신이 훼손된 ‘부천 초등학생 토

막살인’과 관련하여 대중들에게 범죄에 대한 관심도가 전반

적으로 올라간 결과로 생각된다. 

‘조현병’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는 동월 분석과 익월 분석 

모두에서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환자의 정신의료서비스 이

용과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조현병’에 대한 관심 자체

는 조현병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주지 않아 조현병 스펙트럼 

환자의 질병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동월 분석에서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는 여성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외래 환자 수, 일평균 여성

과 남성을 합한 조현병 스펙트럼 외래 환자 수와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는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

심이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으로 작용하여 조현병 스

펙트럼 외래 환자로 하여금 도움요청 행위를 방해한다는 선

행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9) 동월 분석에

서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와 일평균 여

성 조현병 스펙트럼 외래 환자 수에서만 상관관계가 나타나

고, 일평균 남성 조현병 스펙트럼 외래 환자 수에서 상관관계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낙인으로 인한 질병 행동의 변화

를 남성 조현병 스펙트럼 환자보다는 여성 조현병 스펙트럼 

환자에서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로 반낙인 캠페인 후 여성 정신질환자에서 남성 정신질

환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도움요청 행위가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17) 조현병 스펙트럼 환

자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과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

중의 관심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 결과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낙인이 연관되어 있을 가

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살인사건 보도 

이후 대중들의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낙인이 증가하

지 않았다는 홍콩에서의 선행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18) 

일평균 남성 조현병 스펙트럼 입원 환자 수는 동월 분석과 

익월 분석 모두에서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관심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관심도가 익월 일평균 여성 조현병 스펙트럼 입원 환자 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동월 분석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범

죄’에 대한 관심도와 일평균 여성 조현병 스펙트럼 입원 환자 

수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결과와 차이가 있다. 조현병 

환자에서 폭력 행동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남성성별은 폭력 행동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요

인 중 하나이다.19,20)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보도된 

이후 대중들에게 조현병 환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증가시켰

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여성에 비해 남성 조현병 환자가 위험

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으며 입

원 환자는 외래 환자에 비해 자타해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18,21) 이를 고려할 때 남성 조현병 환자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남성 조현병 입원 환자 수와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더욱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게 된 이유

로 생각된다. 이 결과는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조현병 환자의 폭력 행동에 대한 조현병 환자, 가

족 및 주변인물의 반응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며, 조현병 

환자의 폭력 행동이 증가하면서 조현병 환자, 가족 및 주변인

물이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을 가능성 



40	 Korean J Schizophr Res 2019;22:34-41

조현병 범죄에 대한 관심과 진료이용 사이 관계

역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첫째, 검색 엔진의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현병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실제적으로 조현병 환자의 정신의료서비

스 이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낙인과 질병 행동 측면에서 

확인해 본 세계 최초의 연구이다. 둘째, 조현병 환자들의 질

병 행동이 낙인에 의한 영향을 받으며 질병 행동이 성별, 정

신의료서비스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검색 수를 통하여 대중의 관심을 확인하였는데, 

검색 수는 언론 보도와 연관이 있다. 정신병에 대한 신문 기

사를 분석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정신병에 대한 기사 중 부

정적 내용이 67.4~69.9%로 대중에게 균형 있는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22,23) 부정적인 언론 보도는 대중으로 하

여금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증가시키게 되며,24) 이러한 편

견과 낙인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지연시키며 병의 진행과정

과 사회 복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선행 연구결과가 있

다.25,26) 조현병 환자가 부정적인 낙인을 보다 적게 경험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 DUP를 줄여 보다 성공적인 치

료와 재활을 위해서는 온라인에서의 여론이 중요하며,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등 언론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상관

관계만을 분석한 연구로, ‘조현병’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조

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조현병 환자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을 위

하여 Pearson correlation을 사용하였는데, 각 데이터 사이

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부분이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빅 데이터를 이

용한 연구의 특성 상, 성별 분류 외에 환자 개인의 정보를 파

악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현병은 

만성적인 임상 경과를 특징으로 하는데, 지속적으로 치료를 

유지하고 있는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새로이 진료를 받기 

시작한 환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낙인뿐만 

아니라 병식,27) 환자-치료자 상호관계,28) 증상과 약물에 대한 

태도 역시 조현병 외래 환자의 치료 충실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29,30) 환자 개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고려하지 못

한 부분이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대

중의 관심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네이버 빅 데이터

가 2016년 1월 이후로 제공되어 2016년 이전의 결과를 포함하

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한 시점에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제공한 조현병 환자에 대한 빅 데이터는 2018년 7

월까지 데이터만 제공되었다. 따라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31개월간의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

여 표본의 개수가 적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대중의 관심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네이

버 빅 데이터만 사용하여 보다 넓은 영역에서 대중의 관심도

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온라인에서의 대중의 관심도만을 확인

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국내에서의 검색 시장 점

유율은 낮지만,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구글 트렌

드’의 빅 데이터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구글 트렌드’의 

빅 데이터는 월별 분류가 불가능하여 월별로 분류되어 있는 

환자 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야하는 본 연구에서는 ‘구글 

트렌드’의 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었다. 보다 정확히 대중의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트렌드 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

을 모두 포함한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불어 조현병 환자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의 관심도의 구체적인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인과

관계에 대해 분석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조현

병 스펙트럼 환자 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신의료서비스 유

형별 및 성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는 익월 일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입원 환

자 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동월 분석에서 일

평균 조현병 스펙트럼 외래 환자 수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실제적

인 조현병 환자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성별, 정신의료서비스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온라인 여론

이 조현병 환자의 질병행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

을 확인하였다. 온라인 언론 환경과 온라인 사용 문화에 대

한 주의가 조현병 환자의 경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심 단어: 관심·낙인·빅 데이터·범죄·정신의료서비스·조

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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